
생물테러 차단 보안지침 마련
스위스 제약업계 , 실험실 접근통제에 특정물질 사용금지

스위스 주요 제약업계는 위험 화학물질이 테러범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양대 다국적 제약기업인 Novartis와 Roche, 그리고 세계적인 생명과학기업인 세로노 등이 합의·서명한 보

안지침은 실험실 접근권 통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스위스제약회사협회인 인터파르마는 지침의 목적이 3사가 비축·제조한 제품들이 생물무기의 불법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파르마의 토머스 쿠에니 사무총장은 스위스는 세계 제약분야에서 선두주자일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 분야에서도 앞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스위스 제약업계의 보안지침은 다

른 나라들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제약업계의 생물테러 위협 차단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규제지침은 미국의 제안에 기초한 것으로 알

려졌다.

규제지침에 관한 최초의 구상은 2002년 1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 동안에 제약

업계 지도자들과 미국 정부 대표들간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생물테러 위협에 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제기됐다.

머세 레이놀즈 스위스 주재 미국대사는 스위스 제약기업들이 생물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쿠에니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약기업들의 보안지침이

유엔생물무기협약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쿠에니 사무총장은 생물 물질의 오·남용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다자간 국제협약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스위스 제약업계의 보안지침은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장치를 보완할 수는 있지만 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유엔군축회의는 7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생물무기협약의 이행문제를 다루는 검증의정서 초안을 마련했으나

국제사찰단에 의한 자국 실험실에 대한 사찰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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